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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논 평]
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

-해답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조사기구의

설치이다

1.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한승철등 4명만을 기소하고,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황희철

법무부차관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하는 것

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. 검찰이 성접대등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

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비밀이었다. 그러나 오늘 특검 수사결과는 모든

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.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

소된 검사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까지 들게 한다.

2.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성매매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한 특검결과는 검찰 파견검

사들과 민경식 특검내에 수사대상 등을 놓고 불화가 있어왔다는 점이나 황희철 현

법무차관을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조사하는 등 예의갖추기식 ‘봐주기 수사’ 행태

로 볼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것이었다. 그러나 특검내 사정이 어떻든 검찰 조직

에 면죄부만을 부여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들에게 ‘법과 질서’가 검사들에게

는 과연 적용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. 앞으로 특별

‘검사’이든 일반 ‘검사’이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

수 있겠는가

3. 실망만을 안겨준 이번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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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리수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. 사실 검

찰조직에 암처럼 퍼져있는 스폰서 문화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철저히 밝혀

내는 것은 어느정도 한계가 예상된 일이었다. 특히 박기준 전 검사장이 제보자 정

씨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

것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성접대와 뇌물수수등은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

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가 전무한 실

정이다. 이 점은 검찰 성접대·뇌물 문화가 근절되리라는 점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

다.

4. 검찰의 성접대 뇌물 문화를 제대로 밝혀내 검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

기회였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실망을 안겨준 만큼, 이제 국회에서라도 국정감

사를 통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번 특

검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제 성접대 뇌물 의혹이 종결되었다고 상황인식을 할 수 없

도록,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와 같은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

조사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. 특검이 그나마 남긴 성과가 있다면 고위공직

자 비리조사기구 설치 없이는 검사의 성접대 뇌물 문화는 뿌리뽑을수 없을 것이라

는 점, 이것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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